
동서, AN 20만톤 시운전 개시
AN 생산능력 27만톤으로 확대 … 2003년 4월11일 준공 예정

동서석유화학(대표 이균철)은 AN(Acrilonitrile) 20만톤 증설 플랜트를 완공함에 따라 2003년 4월11일 준공식

을 거행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된다.

동서석유화학은 2001년 봄부터 울산단지에 총 사업비 1326억원을 투자해 플랜트 건설을 착수, 당초 예정대

로 2003년 3월 차질없이 건설을 마무리 짓게 됐다.

동서석유화학은 기존 2개 공장에 13만톤의 AN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증설 플랜트의 가동에 따라 노

쇄한 6만톤 설비 가동을 정지키로 결정해 생산능력이 총 27만톤으로 확대되게 됐다.

동서석유화학은 세계 2위의 AN 메이커인 일본의 Asahi Kasei 그룹이 506억4000만원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

로서 국내 AN 플랜트 증설로 인해 Asahi Kasei 그룹의 AN 총 생산능력이 국내 27만톤, 일본 40만톤, 미국 5

만톤을 합해 총 72만톤의 AN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.

이에 따라 동서석유화학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능력을 갖추게 돼 원가 경쟁력이 높아져 AN 사

업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또 AN 플랜트 완공과 함께 1만4000톤 생산능력의 NaCN(청화소다) 플랜트 증설도 완료해 기존 1만5000톤

과 더해 총 3만9000톤 플랜트로 확대됐다.

동서석유화학은 기존 AN, NaCN과 함께 Acrylamide 1만톤, EDTA 3000톤, 황산암모늄 1만톤, Acetonitrile

6000톤을 생산하고 있다.

동서석유화학에 따르면, 세계 AN 수요는 약 500만톤에 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동북아를 중심으

로 한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이후에도 아시아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국내 AN 생산능력은 태광산업 25만톤과 함께 총 52만톤으로 확대되게 됐다. <김선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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